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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 RNA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어느 감염인의 소리

RNA 정량검사는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감염인의 투약과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로써 감염인이라면 3~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해 왔던 RNA 정량검사가 2009년 7월 1일자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RNA 정량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인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병원에 따라서는 감염인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고려하여 특진료를 가산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 병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느날 레드리본센터를 찾은 감염인 한분은 3만 몇 천 원씩 

3개월마다 주고 검사를 받으려니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음 

부터는 6개월 후에 검사를 흐）］달라고 주치의에게 부탁을 해 

허락을 받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하는 방문 

자의 모습에서 감염인의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푸념이 

아니라나도저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보낸 공지 

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다. 내용은 RNA정량 검사비를 특 

진비 명목으로 92,270원으로 인상하여 19,0幻원을 환급 

처 리하고 나머지 73,230원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 감염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자 공지였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갑자기 엄습흐H오는 허탈감에 몸이 무 

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특진비라는 명분으로 대폭 인상시켜준다는 말인가 돈 없으 

면 검사를 받지 말라는 폭탄선언을 들은 것만 같았다. 마음 

을 가라앉히고 책임 있는 곳에 전화로 문의를 하며, 다시금 

감염인이라는 처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의내용에 답을 하는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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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올바른 에이즈 정책과 감염인 

들의 복지와 인권신장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건만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감염인들을 사지 

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번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경제적인 부담으 

로 치료를 밤지 못하는 감염인들 

이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난 검사자체를 거부했 

으면 했지 이렇게 부당한 특진료 

를 부담하면서는 검사를 받지 않 

겠다고…. 二1들은 그렇게 목이 찢 

어지도록외치고있었다. 이렇게 

많은 감염인들이 소리 내어 외치 

는 이유는 RNA정량검사 부분 뿐 

만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제의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약재내성한 

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검사비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며 CD4（면역 

수치검사）마지막에는 치료제의 본 

인부담금도 가중될 것이다. ri래 

서 감염인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기위하여 소리치며 아우성치 

는것이다.

고, 누구 하나 정말 어렵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받을 경제 

적인 고통은 염려해 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감염인 

들은 정부관계자에게 매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0여만 

원의 생계비를 가지고 쪽방, 고시원, 단칸 지하셋방에서 죽 

지못해 살아가는 감염인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본건의 시행 

은 불가능하며 추후에 상황파악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니 

겠느냐? 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 라는 대 

답만 할뿐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으며 서로 책임 떠넘 

기기에 급급했다 .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연락해주겠다는 

말에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통화를 끝냈으나 몇 천명의 감 

염인의 정책을 감독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니 우리 감염인들의 앞날이 불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오후에 전화가 걸려와 받아 

보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감염인들에 

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답을 들었 

지만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곳에 항의와 부탁을 하였으나 

끝내 우리 감염인들과 감염인 단체들은 올바르고 정확인 

답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질 

병관리본부 정문 앞 에서 'HIV정량검사 민간병원으로 이 

양하고 특진비라는 명목으로 검사비를 대폭 인상시켜준'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 

장마로 인하여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려 노심초사 했는데 다

민간 의료기관 RNA 정량검사 시행 시 본인부담금

구분 구성 내용 '적용 금앸―

①버험 수가 146,4&) 원

② 병원 가산료 보험수가 * 30% 146,460x30% 43,938원

③특진료 보험수가 * 50% 146.460 x50% 73,230원

④뽀험급여 
본인 부담금 （뽀험수가+병원가산료） * 10% (①+ ②)X10% 19,040원

환자 총부담금 특진류+보험급여본인 부담금 ③十④ 92,270원

진료비 지원맥
환귭 : 본인昂담굼 귢며분 19040원

환굡불가 : 바꿥여 导진료 ③ 73,230원

2009.07.01 부터 시행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1430호/2009.03.25）

행히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회견 장에 한 순간 먼저 도칙해 

피켓을 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감염인들을 보니 순간 

눈시울이 젖어왔다.

“왜 올바른 에이즈 정책과 감염인들의 복지와 인권신장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건만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감 

염인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번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들이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난 검사자체를 거 

부했으면 했지 이렇게 부당한 특진료를 부담하면서는 검사 

를 받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 

고 있었다. 그들을 노동의 댓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은 노동이 불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녕 누가 

저들의 목숨 같은 쌀값을 검사비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병 

원의 부를 축척하는 주춧돌로 삼으려 한다는 말인가?

기자한분과 촬영팀이 보는 앞에서。。씨, 00씨, 00씨가 

성명서와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측의 무능을 규탄했다. 기 

자 회견 후 센터장과 대화시간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잘못 

된 정책의 부당함과 여러 담당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정부의 관계자에게 “특진비 

등 HIV/AIDS환자들의 실상을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었 

다면서 "의논 후 추이를 보고 비용부분을 해결하도록 노 

력하겠다.”는 다짐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감염인들이 소리 내어 외치는 이유는 

RNA정량검사부분뿐 만이 아니라더 이상 치료제의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는 약재내성환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검 

사비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며 CD4（면역수치검사）마지막 

에는 치료제의 본인부담금도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감염 

인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기위하여 소리치며 아우성 

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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